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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의 은퇴를 기념해 LG 트윈스가 준비한 기념패와 기념 액자. (사진=LG 트윈스

제공) 2025.09.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오승환(삼성 라이온즈)이 잠실을 다시 찾아 은퇴 투어를 진행했

다.

오승환은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에 앞서 은퇴 투어 행사를 진행했다.

10개 구단이 합의해 공식 은퇴 투어를 실시하는 것은 2017년 이승엽, 2022년 이대호에 이어 오승환이 3번째다.

지난달 6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발표한 오승환은 지난달 28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인천, 창원

을 돌며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역시 오승환은 경기 시작 전 사인회를 열고 팬들을 직접 만났다.

이후 경기 시작 직전 그라운드에 등장한 오승환은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했다.



LG 역시 오승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차명석 LG 단장과 염경엽 LG 감독도 그라운드에 올라 꽃다발을 건네 그의 은퇴를 축하했다.

또한 구단은 오승환의 뒷모습과 잠실야구장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목각 기념패를 선물했다. 해당 기념패에는 오승환의 등장곡

과 떼창이 내장돼 있다.

LG 선수단은 그의 등번호 21이 적힌 대형 액자에 사인을 가득 담아 전달했다.

김현수, 박해민, 임찬규 등 대표팀과 KBO리그에서 오승환과 추억을 공유했던 LG 선수들은 그의 제2의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

를 남겼다.

오승환의 다음 은퇴 투어는 2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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